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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해운업계, 자동차 수출 물류 
적극 협력

- 자동차–해운협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자동차 수출 증대를 위하여 산업부-해수부 간 협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9일(수) 노

보텔 앰배서더 용산 신라룸에서 ｢자동차 수출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

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번 업무협약은 완성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 간 체결되었으며, 체결식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

관, 해수부 송상근 차관과 함께 현대차,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한국GM),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엠엠(HMM) 등 국내 자동차 

수출 물류에 관계된 완성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참석하였다.

  최근 극동 발 자동차 수출물량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해지

면서 일부 완성차업계는 상승한 물류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2년 말 기준 자동차운반선 용선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대비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

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 상황 속에서 자동차업

계와 해운업계가 상호협력을 통해 수출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양 산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

었다.

  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최대한 적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출 화물 제공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동 업무협약에는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

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양 업계는 주기적

으로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경

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양 업계 간 구체 협업사례 >

 ➀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부족한 A사(완성차사)는 정부가 개최한 업계간담회 계기에 

컨테이너선을 보유한 B사(선사)를 만나 컨테이너선을 통한 수출방안 협상중

 ➁ 양 업계는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협력중
    * 자율주행차량 선·하역 지원시스템 개발('21~'27), 자율주행 운반차 기술개발·항만 실증('22~'25) 등

  한편, 산업부와 해수부는 올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수출 물류 관

련 업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 협업해오고 있다. 특

히, 이번 자동차–해운업계 업무협약은 지난 3.28일에 개최된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에 이어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업종 간 상생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수출 증대를 위하여 전 부처가 협업하여 전력투구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주력 품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자동차 수

출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 

부처 차관은 오늘 협약식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박 부족과 운임 상승

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상생 노력을 환영한

다”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 업계가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곧이어 완성차업계의 

수출·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

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아래에서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올해도 완성차업계의 수출·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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